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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연재 다크팩토리 OS 6/10

대시보드는늘었는데의사결정은왜그대로일까

방동걸 (주)웨이스 대표이사 2026년 6월 25일

요즘 공장 사무실 벽에는 모니터가 가득합니다. 가동률, 불량률, 설비 상태, 재고 현황이 실시간 그래프로

흐릅니다. 데이터를 보는 환경은 5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습니다. 웨이스가 VEXPLOR를 구축하는

공장의 그 모니터들 앞에서 늘 다시 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화면은 늘었는데, 정작 의사결정의 속도와 방식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불량이 오르는

그래프를 봐도, 그다음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여전히 사람이 회의를 잡고, 자료를 모으고,

판단해서,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대시보드는 늘었는데 일하는 방식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저희 고객 현장에서 품질 이상의 원인 추적이 3시간에서 30초로 줄었을 때도, 바뀐 것은 대시보드가 아니라

판단이 실행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보는 화면이 늘어도 결정이 그대로면 공장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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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것과돌리는것은다르다

대부분의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은 '보는 시스템'에서 멈춰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아 잘 보여주는 데까지는

갑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단계는 여전히 사람의 몫으로 남깁니다.

문제는 현장의 변화 속도입니다. 그래프가 이상을 보여주는 순간과 사람이 그걸 보고 판단해 지시를 내리는

순간 사이에는 시간 차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불량은 이미 쌓이고 라인은 이미 멈춥니다.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고리가 닫혀야 합니다.

02

닫힌루프—감지에서실행까지한바퀴

다크팩토리 OS가 지향하는 건 이 고리를 닫는 것입니다. 감지에서 끝나지 않고, 판단을 거쳐 실행까지 한

바퀴를 도는 구조입니다. 이걸 VEXPLOR는 네 단계로 봅니다.

먼저 물어보면 답하는 단계, 다음으로 이상을 먼저 알려주는 단계, 그다음 AI가 판단하고 사람이 승인하면

실행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공장은 앞의 두 단계,

즉 보고 알려주는 데까지만 가 있습니다. 다크팩토리 OS의 목표는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 루프를

닫는 것입니다.

루프는 실행까지 이어져야 닫힙니다.

대시보드는 늘었는데 의사결정은 왜 그대로일까 VEXPLOR 기술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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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는통제를잃는게아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이 있습니다. "AI가 마음대로 실행하면 통제를 잃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당연한 우려이고, 닫힌 루프의 핵심은 오히려 여기에 있습니다.

VEXPLOR는 AI에게 한 번에 모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조회만 하는 권한, 제안만 하는 권한, 사람이

승인해야 실행하는 권한, 정책 범위 안에서만 자동 실행하는 권한, 안전을 위협할 때 즉시 멈추는 권한으로

나뉩니다. 라인과 상황에 따라 어디까지 맡길지를 공장이 직접 정합니다. 자동화는 통제를 넘기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자동으로 둘지를 사람이 설계하는 일입니다. 규제 산업이라면 그 권한 경계를 인증 기준에 맞춰

매핑할 수도 있습니다.

04

정리하면

대시보드가 늘어도 의사결정이 그대로인 이유는, 시스템이 보는 데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건 감지에서

실행까지 고리를 닫는 운영체제이고, 그 자동화는 통제를 잃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맡길지를 사람이 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닫힌 루프가 실제 업무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세 시간이 30초가 되는 다섯 가지

사례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공장의의사결정은지금몇단계에서멈춰있을까요?주요 업무가 감지·판단·실행 중 어디까지 자동화돼

있는지 진단해, 루프를 닫을 지점을 짚어드립니다.

WACE(웨이스)는 공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멈추지 않게 하는 제조 AI 운영체제 VEXPLOR를 만드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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